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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uthors surveyed the dietary habits of all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gistered with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called the Dietary Screening Test 
(DST). The DST consists of 36 items, and these were divided into 5 factors: life rhythm, meal quality, eating 
development, eating temperament characteristics, and eating habit characteristics. Data were collected from 
153,017 students attending 304 schools in Busan, and the responses of 4,020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study was undertaken to document growth and development and diagnose nutrition and dietary problem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Results 
showed that 13.5% and 14.3% of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as overweight or required weight management 
for obesity, respectively; 6.7% were underweight. Additionally, 37.0% and 9.5% of children required parental 
attention at bedtime and sleeping hours, and 14.2% ate too quickly or too slowly. Furthermore, food group 
consumptions were unbalanced, 25.0% and 64.4% of participants ate grains and protein less than twice a day, 
respectively, and 72.3% and 74.5% ate kimchi and vegetables less than twice a day, respectively. In contrast, 
28.8% of respondents consumed sweet snacks daily or 5∼6 times weekly.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a standardized school nutrition counseling manual and individually customized nutrition counseling pro-
grams to address the nutrition and dietary problem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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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 7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 시기, 즉 학령기는 

식습관이 형성되고 식품에 대한 기호가 확립되는 등 

영양소 섭취와 식생활에 대한 기초가 완성되는 시기

이다(Lee 등 2021; Yoon 등 2022). 학령기에 균형 잡

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고, 영양이 불량할 때는 성장 발

달뿐 아니라 학습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Jung 
2009). 초등학교 때 형성된 식습관은 청소년 및 성인

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영양상태 뿐 아니라 미

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

성은 더해진다. 국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9년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에서(Kang & Sung 2017) 초등학

생 시기의 비만이 청소년기에도 지속되며, 비만 학생

의 평소 식습관이 더 불량했음을 보고하고, 특히 아

침식사, 채소, 과일, 우유 등의 섭취 문제를 제기하였

다. 이는 식생활의 문제가 식사의 규칙성, 식사의 다

양성, 간식 등의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러

한 문제가 청소년기 및 성인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의 식생활 문제는 여러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초등학생 대

상 연구에서 김치를 포함한 채소류를 싫어하여 편식

하는 아동의 비율이 50%를 넘었으며(Hong 1998), 가

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높지만, 채소나 과일 

등 자연식품의 섭취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 Ryu 2010; Shu & Chung 2010). 출산율이 낮은 국

내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은 국가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하며, 특히 건강의 기본이 되

는 식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정책이 강조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들이다.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는 2007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장이 직접 학교급식

을 관리 운영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여 급식의 

질을 제고하였으며,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영양교육으로 학생들이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건강

이 증진되는 데 힘써 왔다. 2022년 2월 현재, 전국 유ㆍ

초ㆍ중등학교 18,849개교(100%)에서 학생 583만여 명

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The Ministry of 
Education 2023), 2022년부터 전국 모든 유ㆍ초ㆍ중ㆍ

고ㆍ특수학교가 무상급식(점심)을 제공함으로써 소득

에 상관없이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무상급식

(점심)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 

중지와 등교 학생 수 제한, 온라인 수업 등의 학교 

방역 조치로 정상적인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이에 따른 급식 및 식생활 지도의 부재는 학생들

의 편식을 증가시켰으며, 배달음식과 같은 잦은 외식

의 증가를 초래하였다(Kim & Yeon 2021; Kim & 
Woo 2022; Kwon 등 2022; Park 등 2022; Song & 
Jung 2022; Her 2023, Na 등 2023). 교육부의 보고(The 
Ministry of Education 2020; The Ministry of Education 
2022)에서도 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높아지고 

채소 섭취율은 낮아졌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패

스트푸드 섭취율이 2021년 74.36%로 2019년 대비 

5.77%p 늘어 중학생(1.28%p)과 고등학생(0.83%p)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의 변

화는 비만과 같은 건강문제를 야기하는데(Rundle 등 

2020), 실제 ‘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서 비

만 학생의 비율이 19.0%로 보고되어 2019년의 15.1%
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남학

생의 경우 2019년 48.8 kg이었던 평균 몸무게가 52.1 
kg으로 3.3 kg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식생활에 

기인한 건강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모색이 절실한 시점에서, 학교에서

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모

든 어린이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국내 환경에서 

학교를 통한 식습관 개선은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

아가는 보편성을 가지며,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다른 

기관에 따로 갈 필요가 없으므로 효율성에서도 장점

이 있다. 특히 전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전문성에서도 우수성이 있다. 지금과 같이 성장기 학

생들에게 비만과 편식, 잘못된 식습관 등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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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N (%)

Gender Boys 2,033 ( 50.6)

Girls 1,987 ( 49.4)

Grade Lower grade 1,578 ( 39.3)

Middle grade 1,493 ( 37.1)

Higher grade  949 ( 23.6)

The person who takes care 
of meals

Parents 3,613 ( 89.9)

Grand parents  390 (  9.7)

Etc.   17 (  0.4)

Worrying about growth Yes 1,343 ( 33.4)

No 2,677 ( 66.6)

Health functional food intake Intake 2,158 ( 53.7)

Not taken 1,862 ( 46.3)

Food allergy Yes  239 (  5.9)

  Lower grade  108 (  2.7)

  Middle grade   88 (  2.2)

  Higher grade   43 (  1.1)

No 3,781 ( 94.1)

Total 4,020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심각해진 시점에서 ‘영양교육자 및 상담자’로서 영양

교사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졌다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시점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어린이 개인의 

식생활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단 개념의 영

양스크리닝 검사를 도입하였고, 식생활 모니터링 기

능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영양ㆍ식생활진단시스템을 

영양교육체험관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

찰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양ㆍ

식생활진단시스템에서 이루어진 식생활 검사 데이터

를 분석하여 초등학생 성장과 식생활의 문제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식생활 문제의 진단과 식생활에 

기반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모니터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어

린이 식생활 문제점을 파악하여 데이터 기반 맞춤형 

영양교육과 영양상담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생 중 온

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

사방법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공문과 함께 영양ㆍ식

행동 실태 전수조사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였다. 설

문 응답에 동의한 아동이 영양교육체험관 홈페이지에 

구축되어있는 온라인 영양ㆍ식생활진단시스템에서 직

접 기록하는 자가기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 

응답에 어려움이 있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설문을 완성하였다. 총 4,749
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유효하게 응답한 4,020
명의 응답지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기간

은 2021년 5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Approved Number: CUIRB- 
2016-0139).

2. 조사내용

연구를 위한 설문의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학년, 
키, 몸무게, 지속적인 건강기능식품 섭취 여부, 식사

를 챙겨주는 사람, 성장 걱정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

다. 아동의 신체 계측은 온라인 영양ㆍ식생활 진단시

스템에 아동이 직접 입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체질

량지수(body mass index, BMI: kg/m2)를 계산하여 

2017 소아ㆍ청소년 성장도표의 성별, 연령별 백분위수

를 근거로 하여 5백분위 미만은 저체중, 5백분위∼85
백분위는 정상체중, 85백분위∼95백분위는 과체중, 95
백분위 이상은 비만으로 판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및 영양상태 평가는 선행연

구(Lee 2021)에서 개발한 식생활스크리닝(Dietary Screening 
Test, DST) 문항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식생활스크리

닝(DST)의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걱정(성장에 대한 

걱정, 식사로 인한 스트레스), 성장(체중, 신장), 생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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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Total
(n=4,020)

Gender
t-value/
χ

2-value 

Grade1)

F-value/
χ

2-valueBoys
(n=2,033)

Girls
(n=1,987)

Lower grade
(n=1,578)

Middle grade
(n=1,493)

Higher grade
(n=949)

Height (cm) 138.33±12.492) 138.52±12.46 138.14±12.51  0.96 127.31±7.09a3) 140.61±7.42b 153.07±7.94b 2,074.95***

Weight (kg)  36.70±11.93  38.08±12.66  35.29±10.95  7.46***  28.21±6.79a  38.20±9.17b  48.45±11.50b  893.62***

BMI (kg/m2)  18.73±3.63  19.34±35  18.09±3.31 11.16***  17.25±3.05a  19.15±3.45b  20.52±3.81b  142.91***

Weight status4) 68.17***   27.83**

  Underweight  271 ( 6.7)5)  116 ( 5.7)  155 ( 7.8)  137 ( 8.7)  87 ( 5.8)  47 ( 5.0)

  Normal weight 2,630 (65.4) 1,243 (61.1) 1,387 (69.8) 1,028 (65.1) 972 (65.1) 630 (66.4)

  Overweight  544 (13.5)  306 (15.1)  238 (12.0)  184 (11.7) 215 (14.4) 145 (15.3)

  Obesity  575 (14.3)  368 (18.1)  207 (10.4)  229 (14.5) 219 (14.7) 127 (13.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n(%), or number only 
1) Grade: Lower grade(1st and 2nd graders), Middle grade(3rd and 4th grade), Higher grade(5th and 6th grade)
2) Mean±SD(standard deviation)
3) Different letter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Based on growth charts for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2017)

Normal weight: 5≤BMI percentile＜85
Overweight: 85≤BMI percentile＜95
Obesity: BMI percentile≥95 or BMI≥25

5) N(%) 
**P＜0.01, ***P＜0.001

듬(취침 시간, 평균 수면시간, 식사하는 데 소요 시

간), 식사의 규칙성(하루 식사 횟수, 아침식사 빈도), 
식품군 균형(곡류, 단백질 식품, 김치류, 채소류, 우유ㆍ

유제품, 과일류 섭취빈도), 간식의 건전성(단맛의 가공

식품, 패스트푸드 등의 섭취빈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자료는 SPSS(ver. 19. IBM Corp., Armonk, NY, USA)
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식생활스크리닝(DST) 점

수, 여섯가지 요인별 점수, 각 요인의 세부항목은 빈

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초등학

생 저(1∼2학년), 중(3∼4학년), 고학년(5∼6학년) 세 

그룹 간 DST 총 점수 및 요인별 점수의 차이는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한 

후 평균비교에 유의차가 있을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사후분석하였다. DST 등급과 

세부항목의 분포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P＜0.05, 
P＜0.01, P＜0.001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 대상 초등학생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참여 학생수는 4,020명으로 2021년도 부산지역 전체 

초등학생 수 153,017명(나이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자

료, 2021.12.1.기준) 중 2.6%에 해당되었다(부산광역시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 2022). 대상 학생 중 남학생은 

2,033명(50.6%), 여학생은 1,987명(49.4%)이었으며, 저

학년은 1,578명(39.3%), 중학년은 1,493명(37.1%), 고

학년은 949명(23.6%)으로 조사되었다. 가정 내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은 부모가 89.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

으나, 조부모도 9.7%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 초등학

생의 33.4%가 성장에 대해 걱정하고, 절반이 넘는 

53.7%가 건강기능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은 전체 조사대상자

의 5.9%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식품알레르기 유

병률은 저학년(6.8%), 중학년(5.9%), 고학년(4.5%) 순



90 | 부산지역 초등학생의 식행동 및 영양상태

Table 3. Biological rhythm characteristics.

Variable Answer Total
(n=4,020)

Gender
χ2-value 

Grade
χ2-valueBoys

(n=2,033)
Girls

(n=1,987)
Lower grade

(n=1,578)
Middle grade

(n=1,493)
Higher grade

(n=949)

Bed time Before 11 pm 2,531 (63.0) 1,312 (64.5) 1,219 (61.3)  4.38* 1,263 (80.0)  901 (60.3) 367 (38.7) 441.77***

After 11 pm 1,489 (37.0)  721 (35.5)  768 (38.7)  315 (20.0)  592 (39.7) 582 (61.3)

Average 
sleep hours

Within the range of 
recommended sleep 
hours1)

3,637 (90.5) 1,864 (91.7) 1,773 (89.2)  7.04** 1,525 (96.6) 1,370 (91.8) 743 (78.3) 238.70***

Out of the range of 
recommended sleep 
hours

 383 ( 9.5)  169 ( 8.3)  214 (10.8)   53 ( 3.4)  123 ( 8.2) 206 (21.7)

Average 
meal 
duration

10∼50 minutes 3,449 (85.8) 1,683 (82.8) 1,766 (88.9) 37.14*** 1,384 (87.7) 1,277 (85.5) 788 (83.0)  58.97***

More than 60 minutes   97 ( 2.4)   48 ( 2.4)   49 ( 2.5)   62 ( 3.9)   26 ( 1.7)   9 ( 0.9)

Not more than 
10 miutes

 474 (11.8)  302 (14.9)  172 ( 8.7)  132 ( 8.4)  190 (12.7) 152 (16.0)

Values are presented as n(%) or number only
1) 6∼13 age: 9∼11 hr
*P＜0.05, **P＜0.01, ***P＜0.001

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신체 성장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성장 현황은 Table 2에 제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전체 평균 

138.33 cm, 36.70 kg이었으며, 체질량지수(BMI)는 전

체 평균 18.73 kg/m2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BMI) 백

분위수에 따른 비만도는 저체중(6.7%), 정상체중(65.4%), 
과체중(13.5%), 비만(14.3%)로 나타나 과체중 이상 비

율이 27.8%에 달하였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과체중과 비만

의 비율이 높았으며(P＜0.001), 중학년과 고학년에서 

저학년에 비해 과체중의 비율이 높고 저체중의 비율

은 낮게 나타나(P＜0.01) 성별과 학년 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3. 생활리듬 요인 평가

조사대상자의 생활리듬요인을 취침시간, 평균 수면

시간, 식사 소요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취침시간과 평균 수

면시간, 식사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37.0%가 11시 

이후에 취침하고, 9.5%가 권장 수면시간보다 부족하

거나 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식사 소요시간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2.4%가 60분 이상 느리게 식사하였고, 
11.8%가 5∼10분 이내로 빨리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여학생(38.7%)이 남학생

(35.5%)에 비해 11시 이후에 취침하는 비율이 높았고

(P＜0.05), 평균 수면시간도 여학생(10.8%)이 남학생

(8.3%)에 비해 권장 수면시간 범위를 벗어나는 비율

이 높은(P＜0.01) 반면, 식사 소요시간은 10분 이하라

고 응답한 남학생(14.9%)이 여학생(8.7%)보다 높게 나

타나 성별간 유의한(P＜0.001)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학년(61.3%)이 중학년

(39.7%), 저학년(20.0%)에 비해 11시 이후 취침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평균 수면시간도 고학년(21.7%)
이 저학년(3.4%)과 중학년(8.2%)에 비해 권장 수면시

간 범위를 벗어나는 비율이 높았고, 식사 소요시간이 

10분 이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고학년(16.0%)이 저학

년(8.4%)과 중학년(12.7%)에 비해 높게 나타나 학년간 

유의한(P＜0.001)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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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ularity of eating.

Variable Total
(n=4,020)

Gender
χ

2-value
Grade

χ
2-valueBoys

(n=2,033)
Girls

(n=1,987)
Lower grade

(n=1,578)
Middle grade

(n=1,493)
Higher grade

(n=949)

Do you eat well in a day on average for a 
week?

More than 4 times  679 (16.9)  348 (17.1)  331 (16.7) 12.95**  265 (16.8)  235 (15.7) 179 (18.9) 40.15***

   3 times 2,836 (70.5) 1,463 (72.0) 1,373 (69.1) 1,160 (73.5) 1,067 (71.5) 609 (64.2)

   Twice  378 ( 9.4)  167  (8.2)  211 (10.6)  116 ( 7.3)  138 ( 9.2) 125 (13.2)

   Less than once   70 ( 1.7)   35 ( 1.7)   35 ( 1.8)   25 ( 1.6)   28 ( 1.9)  17 ( 1.8)

   Never   57 ( 1.4)   20 ( 1.0)   37 ( 1.9)   13 ( 0.8)   25 ( 1.7)  19 ( 2.0)

Do you have a good breakfast for a week?

   Every day 2,777 (69.1) 1,434 (70.5) 1,343 (67.6) 9.23** 1,143 (72.4) 1,046 (70.1) 588 (62.0) 69.25***

   5∼6 times a week  435 (10.8)  213 (10.5)  222 (11.2)  173 (11.0)  169 (11.3)  93 ( 9.8)

   3∼4 times a week  324 ( 8.1)  170 ( 8.4)  154 ( 7.7)  128 ( 8.1)  106 ( 7.1)  90 ( 9.5)

   Once or twice a week  223 ( 5.5)   97 ( 4.8)  126 ( 6.3)   66 ( 4.2)   81 ( 5.4)  76 ( 8.0)

   I rarely eat  261 ( 6.5)  119 ( 5.9)  143 ( 7.2)   68 ( 4.3)   91 ( 6.1) 102 (10.7)
Values are presented as n(%) or number only
**P＜0.01, ***P＜0.001

4. 식사의 규칙성 요인

식사 규칙성 요인을 하루 식사 횟수, 아침식사 섭

취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최근 1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식사를 한 횟수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12.5%가 하

루에 2회 이하로 식사하는 나타났으며, 최근 1주일 

동안 아침식사 섭취빈도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0.1%
가 주 4회 이하로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학생(13.5%)이 남학생(10.7%)에 

비해 하루에 2회 이하로 식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최

근 1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4회 이하로 한 비율도 여

학생(21.2%)이 남학생(19.1%)에 비해 높게 나타나 성

별간 유의한(P＜0.01)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

본 결과 고학년(17.0%)이 중학년(12.8%), 저학년(9.7%)
이 비해 하루에 2회 이하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나 학년 간 유의한(P＜0.001) 차이를 보였다. 최근 1
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4회 이하로 한 비율이 고학년

(28.2%)이 중학년(18.6%), 저학년(16.6%)에 비해 높게 

나타나 학년간 유의한(P＜0.001)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고학년이 10.7%로 10명 중 

1명은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식품군 균형요인

식품군 균형요인을 곡류, 단백질 식품, 김치류, 채

소류의 섭취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Table 5에 제

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25.0%가 밥, 국수, 빵 

등의 곡류 식품을 하루에 2회 이하로 섭취하였고, 
64.4%가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등의 단백질 식품을 

하루에 2회 이하로 섭취하였으며, 72.3%가 김치류를 

하루에 2회 이하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

류를 하루에 2회 이하로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4.5%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 곡류 식품을 

하루에 2회 이하로 먹는다고 응답한 여학생(27.0%)이 

남학생(23.0)%에 비해 낮았으며(P＜0.05), 하루에 2회 

이하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비율도 여학생(66.9%)
이 남학생(61.8%)에 비해 높아 유의한(P＜0.01) 차이

를 보였다. 주 2회 이하 김치류 섭취 빈도는 남학생

(73.2%)이 여학생(71.3%)에 비해 김치류를 먹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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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balance of food groups in meals.

Variable Total
(n=4,020)

Gender
χ

2-value
Grade

χ
2-valueBoys

(n=2,033)
Girls

(n=1,987)
Lower grade

(n=1,578)
Middle grade

(n=1,493)
Higher grade

(n=949)

How frequently do you eat grain foods 
such as rice, noodles, and bread a day?

   More than 4 times  347 ( 8.6)  192 ( 9.4)  155 ( 7.8)  11.30*  132 ( 8.4)  119 ( 8.0)   96 (10.1) 28.58***

   3 times a day 2,668 (66.4) 1,373 (67.5) 1,295 (65.2) 1,092 (69.2) 1,003 (67.2)  573 (60.4)

   Twice a day  669 (16.6)  313 (15.4)  356 (17.9)  225 (14.3)  251 (16.8)  193 (20.3)

   Once a day  284 ( 7.1)  128 ( 6.3)  156 ( 7.8)  115 ( 7.3)   96 ( 6.4)   73 ( 7.7)

   Never   52 ( 1.3)   27 ( 1.3)   25 ( 1.3)   14 ( 0.9)   24 ( 1.6)   14 ( 1.5)

How frequently do you eat protein foods 
such as meats, fish, eggs, and tofu a day?

   More than 4 times  285 ( 7.1)  155 ( 7.6)  130 ( 6.5)  11.49**   95 ( 6.0)  108 ( 7.2)   82 ( 8.6) 29.83***

   3 times a day 1,148 (28.6)  620 (30.5)  528 (26.6)  444 (28.1)  402 (26.9)  302 (31.8)

   Twice a day 1,820 (45.3)  877 (43.1)  943 (47.5)  765 (48.5)  675 (45.2)  380 (40.0)

   Once a day  740 (18.4)  368 (18.1)  372 (18.7)  270 (17.1)  293 (19.6)  177 (18.7)

   Never   27 ( 0.7)   13 ( 0.6)   14 ( 0.7)    4 ( 0.3)   15 ( 1.0)    8 ( 0.8)

How frequently do you eat kimchi a day?

   More than 4 times  264 ( 6.6)  129 ( 6.3)  135 ( 6.8)   9.82**   77 ( 4.9)   89 ( 6.0)   98 (10.3) 86.19***

   3 times a day  850 (21.1)  416 (20.5)  434 (21.8)  271 (17.2)  364 (24.4)  215 (22.7)

   Twice a day 1,303 (32.4)  630 (31.0)  673 (33.9)  487 (30.9)  498 (33.4)  318 (33.5)

   Once a day  937 (23.3)  495 (24.3)  442 (22.2)  425 (26.9)  324 (21.7)  188 (19.8)

   Never  666 (16.6)  363 (17.9)  303 (15.2)  318 (20.2)  218 (14.6)  130 (13.7)

How frequently do you eat vegetables 
(except kimchi) a day?

   More than 4 times  228 (5.7)  120 ( 5.9)  108 ( 5.4)   3.622   52 ( 3.3)   80 ( 5.4)   96 (10.1) 66.07***

   3 times a day  799 (19.9)  395 (19.4)  404 (20.3)  280 (17.7)  314 (21.0)  205 (21.6)

   Twice a day 1,499 (37.3)  744 (36.6)  755 (38.0)  623 (39.5)  542 (36.3)  334 (35.2)

   Once a day 1,005 (25.0)  510 (25.1)  495 (24.9)  411 (26.0)  382 (25.6)  212 (22.3)

   Never  489 (12.2)  264 (13.0)  225 (11.3)  212 (13.4)  175 (11.7)  102 (10.7)
Values are presented as n(%) or number only
*P＜0.05, **P＜0.01, ***P＜0.001

성별에 따른 유의한(P＜0.01)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곡류 식품을 하루에 2회 이하로 먹는다

고 응답한 비율은 고학년(29.5%), 중학년(24.8%), 저학

년(22.5%) 순이며, 하루에 2회 이하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비율이 저학년(65.9%), 중학년(65.8%), 고학

년(59.5%) 순으로 저학년이 중ㆍ고학년에 비해 단백

질 식품의 섭취빈도가 많아 학년에 따른 유의한(P
＜0.001) 차이를 보였다. 주 2회 이하 김치류 섭취 빈

도는 저학년(78.0%), 중학년(69.7%), 고학년(67.0%) 순으

로 저학년이 중ㆍ고학년에 비해 김치류를 먹지 않아

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하

루에 2회 이하로 채소를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

학년(78.9%), 중학년(73.6%), 고학년(68.2%) 순으로 나

타나, 학년간 유의한(P＜0.001)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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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requency of consuming snacks.

Variable Total
(n=4,020)

Gender
χ

2-value
Grade

χ
2-valueBoys

(n=2,033)
Girls

(n=1,987)
Lower grade

(n=1,578)
Middle grade

(n=1,493)
Higher grade

(n=949)

How frequently do you consume dairy 
products for a week?

   Every day 1,365 (34.0)  784 (38.6)  581 (29.2) 53.48***  592 (37.5)  490 (32.8)  283 (29.8) 24.79**

   5∼6 times a week  613 (15.2)  325 (16.0)  288 (14.5)  250 (15.8)  221 (14.8)  142 (15.0)

   3∼4 times a week 1,142 (28.4)  535 (26.3)  607 (30.5)  422 (26.7)  419 (28.1)  301 (31.7)

   1∼2 times a week  719 (17.9)  315 (15.5)  404 (20.3)  250 (15.8)  293 (19.6)  176 (18.5)

   Never  181 ( 4.5)   74 ( 3.6)  107 ( 5.4)   64 ( 4.1)   70 ( 4.7)   47 ( 5.0)

How frequently do you eat fruit for 
a week?

   Every day 1,076 (26.8)  526 (25.9)  550 (27.7) 11.44**  456 (28.9)  399 (26.7)  221 (23.3) 14.66**

   5∼6 times a week  604 (15.0)  310 (15.2)  294 (14.8)  235 (14.9)  235 (15.7)  134 (14.1)

   3∼4 times a week 1,299 (32.3)  641 (31.5)  658 (33.1)  507 (32.1)  461 (30.9)  331 (34.9)

   1∼2 times a week  822 (20.4)  423 (20.8)  399 (20.1)  298 (18.9)  314 (21.0)  210 (22.1)

   Never  219 ( 5.4)  133 ( 6.5)   86 ( 4.3)   82 ( 5.2)   84 ( 5.6)   53 ( 5.6)

How frequently do you eat snacks, 
chocolate, coke, cider, and ice 
cream for a month?

   Every day  628 (15.6)  343 (16.9)  285 (14.3)  9.83**  306 (19.4)  209 (14.0)  113 (11.9) 53.98***

   5∼6 times a week  531 (13.2)  248 (12.2)  283 (14.2)  237 (15.0)  183 (12.3)  111 (11.7)

   3∼4 times a week 1,458 (36.3)  756 (37.2)  702 (35.3)  567 (35.9)  545 (36.5)  346 (36.5)

   1∼2 times a week 1,196 (29.8)  585 (28.8)  611 (30.7)  402 (25.5)  470 (31.5)  324 (34.1)

   Never  207 ( 5.1)  101 ( 5.0)  106 ( 5.3)   66 ( 4.2)   86 ( 5.8)   55 ( 5.8)

How frequently do you eat fast food 
for a month?

   Every day   11 ( 0.3)    5 ( 0.2)    6 ( 0.3) 33.49***    3 ( 0.2)    6 ( 0.4)    2 ( 0.2) 32.53***

   5∼6 times a week   16 ( 0.4)   12 ( 0.6)    4 ( 0.2)    3 ( 0.2)    5 ( 0.3)    8 ( 0.8)

   3∼4 times a week  280 ( 7.0)  147 ( 7.2)  133 ( 6.7)   85 ( 5.4)   98 ( 6.6)   97 (10.2)

   1∼2 times a week 2,712 (67.5) 1,438 (70.7) 1,274 (64.1) 1,067 (67.6) 1,023 (68.5)  622 (65.5)

   Never 1,001 (24.9)  431 (21.2)  570 (28.7)  420 (26.6)  361 (24.2)  220 (23.2)
Values are presented as n(%) or number only
**P＜0.01, ***P＜0.001

5. 간식 요인 평가

간식의 건전성 요인을 유제품, 과일, 단 간식, 패스

트푸드 섭취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Table 6에 제시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최근 1주일 동안 주 4회 

이하로 우유나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을 먹는다고 응

답한 비율이 50.8%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1주일 

동안 과일을 주 4회 이하로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8.1%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과일 섭취가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달 동안 과자, 초콜렛,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과 같은 가공식품을 주 5회 이상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8.8%였으며, 최근 한 달 동

안 햄버거, 피자, 치킨 등과 같은 패스트푸드를 주 4회 
이상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나타났다.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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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본 결과 주 3회 이하로 유제품을 먹는다고 응

답한 비율이 여학생(56.2%)이 남학생(45.4%)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P＜0.001) 차이를 보였다. 과일을 

주 4회 이하로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58.8%)
이 여학생(57.5%)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P＜0.01) 
차이를 보였다. 최근 한 달 동안 과자, 초콜렛,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과 같은 가공식품 주 5회 이상 먹

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29.1%)이 여학생(28.5%)
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P＜0.01) 차이를 보였다. 
최근 한 달 동안 햄버거, 피자, 치킨 등과 같은 패스

트푸드를 주 3회 이상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

생(8.0%)이 여학생(7.2%)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

한(P＜0.001)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 

주 4회 이하로 유제품을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

학년(55.2%)과 중학년(52.4%)이 저학년(46.6%)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P＜0.01) 차이를 보였다. 과일을 

주 4회 이하로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학년

(62.6%)이 중학년(57.5%)과 저학년(56.2%)에 비해 높

게 나타나 유의한(P＜0.01) 차이를 보였다. 최근 한 

달 동안 과자, 초콜렛,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과 같

은 가공식품을 주 5회 이상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학년(34.4%)이 고학년(23.6%), 중학년(26.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P＜0.001) 차이를 보였다. 최근 

한 달 동안 햄버거, 피자, 치킨 등과 같은 패스트푸

드를 주 3회 이상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학년

(11.2%)이 중학년(7.3%)과 저학년(5.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P＜0.001) 차이를 보였다. 

고 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어린이 건강을 위

협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서 2021년에 걸쳐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학교급식의 

단절, 배달음식 소비의 증가, 불규칙한 생활 등의 문

제를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초등학생의 수

면 및 식사의 규칙성, 식사의 다양성, 간식의 건전성

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문제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조사 방법으로 어린이 식생활스크리닝

(Dietary Screening Test, DST)을 사용하였다. DST는 

비만과 정상 아동의 식생활을 비교한 연구에서 사진 

기반 24시간 기록법과 한 달간의 식품 섭취빈도 조사

에 찾을 수 있는 식생활 문제를 모두 선별해 내는 것

이 확인된 검사이다(Yoon 등 2023). 본 연구에서는 

늦은 취침, 빠른 식사, 낮은 채소 섭취, 높은 단 간식 

섭취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만과 저체중은 어린이 건강 문제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이다. 본 연구에서 BMI에 근거

한 비만 분류에 의한 과체중과 비만이 각각 13.5%와 

14.3%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부산 초등학생 건강

검진 표본통계 분석 결과 과체중 9.8%, 비만 11.5%보

다 높은 결과(Korea Educ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0)이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만율이 증

가하여 학생 10명 중 3명은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

만 비율이 남학생(18.0%)이 여학생(10.4%)에 비해 유

의하게(P＜0.001)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BMI에 

근거한 저체중의 비율이 6.7%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

상성장곡선 3% 미만이 저체중인 것을 고려해볼 때 

높은 수치로 저성장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 규칙성은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며, 수

면ㆍ아침식사ㆍ여유 있는 식사 등은 규칙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충분한 수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장

과 성숙, 건강에 중요하며(Matricciani 등 2013), 어린 

시절의 수면 부족은 생리적 회복을 방해하여 생물학

적 및 행동적 문제와 비만, 우울증 및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Eisenmann 
2006). 많은 연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면시간과 

비만 사이에 역선형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Taveras 등 2008). 종적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의 수

면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 3세 때 과체중과 관련

이 있었고(Anderson 등 2016), 국내 유아의 수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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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만에 대한 연구에서 비만 그룹이 수면시간이 가

장 짧은 것으로 보고되었다(Yoo 등 2022). 본 연구에

서 신체리듬에 가장 중요한 취침시간과 수면시간에서 

주의를 요하는 아동이 각각 37.0%와 9.5%로 높게 나

타나 수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수면 문제 비율이 특히 여학생과(P＜0.05), 고학년

에서(P＜0.001) 수면 관리가 필요한 비율이 높게 나

타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늦

은 취침과 짧은 수면시간은 수면 자체뿐 아니라 아침 

결식을 초래하여 건강 위험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 주 4회 이하로 아침식사하는 주의군이 고학년에

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01), 여학생(21.2%)이 남

학생(19.1%)에 비해 높게 나타나(P＜0.01), 수면과 같

은 패턴으로 아침식사의 문제가 나타났다. 아침식사

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영양 섭취에 도움을 주고 

학습능력과 체중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Kim 1999) 볼 때 미래를 책임질 성장기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아침식사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하겠다. 빠른 식사 속도는 혈중 당을 빠른 속도

로 증가시키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 분비가 빠르

게 진행되면서 지방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대사가 변

화하여 비만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Kim 등 2007). 
또 그동안 영양교육이 식사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빠른 식사에 대한 교육이 소홀한 측면이 있다. 본 연

구에서 10분 이하의 빠른 식사를 하는 비율이 11.8%
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빠른 식사 비

율이 높고(P＜0.001),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P＜0.001), 남학생 대상의 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식사 속도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습관적으로 빠르게 먹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빠른 

현대사회에서 식사 속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한 끼 식사의 기본 구성은 곡류군ㆍ단백질 식품군ㆍ

채소군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군을 식사의 주요 요

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루에 2회 이하 섭취 비율이 곡류군 

25.0%, 단백질 식품군 64.4%, 채소군 74.5%로 나타났

다. 비율만으로 추정하면 단백질 식품, 채소 반찬 없

이 곡류군만을 섭취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

며, 특히 채소 섭취 없이 식사를 하는 비율은 더 높

아진다. 하루 1회 이하로 위험도를 더 높여서 살펴보

면 곡류군 8.4%, 단백질 식품군 19.1%, 채소군 37.2%
로 채소 섭취의 문제를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식사

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더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성별로 살펴볼 때 여학생이 곡류

(P＜0.05) 및 단백질 식품 섭취가 낮았으며(P＜0.01), 
학년별로는 저학년의 채소(P＜0.001) 섭취가 낮았다. 
본 연구 결과는 2021년 부산광역시 학생 건강검진 결

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Korea Educ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0). 본 연구 결과와 교육부의 연

구를 고려해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채소 섭취

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약 12.2%가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고학년 학생도 여전히 

10.7%가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채소

는 특유의 맛으로 인해 네오포비아(neophobia)의 문제

가 큰 식품군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다양한 채소의 

노출을 통해 점점 섭취가 증가해야 하는 식품이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나이가 들면서 학년이 높아져도 

채소를 섭취하는 비율의 증가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사회 식생활에서 채소 섭취가 문제시 

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채소 섭취의 문제 해결은 시

급해 보인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22)에서는 만 6세 이상에서 과

일과 채소를 1일 500 g 이상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을 

40.0%까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6∼11세 하루 과일 및 채소 500 g 이상 섭취자 분율

은 2019년 13.8%, 2020년 남자 13.0%, 여자 14.0%로 

나타나 목표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

럼 채소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세

우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채소 섭취는 부족한 실정이

다. 채소, 과일의 충분한 섭취는 질병의 저항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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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며, 혈압 강화와 지방 흡수 저하를 통해 비만 

예방에 도움을 주고, 타 식품에 비하여 적은 에너지

와 풍부한 섬유소로 생활습관 질환 예방이 가능해지

므로 매일 적절한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특히 어린

이 채소 섭취 증가를 위해서 학교에서 채소 섭취 실

태를 평가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위한 채소 섭취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더욱 모색하고 지속적인 영양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특히 현재 학교 현

장에서 급식의 잔반을 줄이고 민원을 줄이기 위해 맛 

향상 초점을 두고 만족도와 기호도 평가만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

다. 달고, 짜고, 기름진 맛을 좋아하는 본성적인 선호

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선호도와 기호도를 바탕

으로 급식이 변한다면 건강을 가치로 시작한 학교급

식은 방향을 잃고 말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

고 있는 기호도, 만족도 조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치 섭취에 대한 견해는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

겠지만, 식사 때 늘 같이하는 오랜 전통의 문화로 이

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체 조

사대상자의 김치류 섭취 빈도는 하루에 2회 이하 섭

취가 72.3%였으며, 거의 먹지 않는다가 16.6%로 나타

났고, 남학생과 저학년의 김치 섭취 빈도는 더 낮았

다. 2022년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전국 단위로 

조사된 식생활스크리닝 결과(DST of 2022 Nutri I)에 

따르면, 김치를 거의 먹지 않는 유아가 45%에 이르는 

것을 함께 고려해 볼 때, 김치 종주국인 한국에서 어

린이의 김치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

검이 필요해 보인다.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이자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건강식품이다. 김치는 면

역력 향상(Choi 등 2015; Park 등 2017), 항암효과

(Kim 등 2014; Kwak 등 2014), 뇌질환 개선(Lee & 
Kim 2013), 치아 건강(Haukioja 2010), 피부 미용(Ryu 
등 2004; Kwon 등 2018; Cha 등 2020), 비만 억제

(Lee 등 2018) 등 김치 우수성이 점차 확대되어 밝혀

지고 있지만, 사회가 급변하면서 전통적인 식생활이 

줄어들고 있어 김치 소비가 촉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치 문화를 계승해야 할 세대인 아동들의 

김치 섭취를 제고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Choi & Lee 2021). 
성장하는 어린이 청소년기에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서 건강한 간식 섭취의 중요도는 성인에 비해 증

가한다.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 간식으로 권장되는 것

은 우유와 과일이다. 그러나 가공된 단맛 식품의 구

입이 쉬워지며, 많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서 간

식으로 과자가 때때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간식

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

체 조사대상자의 28.8%가 주 5회 이상 단 간식을 섭

취하였으며, 남학생(P＜0.01)과 저학년(P＜0.001)에
서 단 간식 섭취빈도가 높았다. 반면 우유와 과일을 

주 5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각각 49.2%와 41.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어린이들

의 간식이 과자로 대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

다. 과자는 고열량ㆍ저영양의 부적절한 간식이기 때

문에 단지 당의 문제만이 아니라도 섭취의 제한이 필

요하다. 특히 고열량의 과자의 섭취로 하루 세끼 식

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비만

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간식 선택 

및 식행동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패스트푸드는 간식의 측면과 식사의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간식으로 섭취한다면 과잉의 열량

섭취가 문제되고 식사로 섭취한다면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 달간 패

스트푸드를 거의 먹지 않았다가 24.9%로 나타났다. 
75.1%가 패스트푸드를 1회 이상 먹고 있다는 결과인

데, 이 수치 자체를 식생활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

움이 있으므로, 패스트푸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정교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들의 문제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다만 고학년의 패스트푸드 섭취가 높은 

것은 문제의 위험성이 있다. 저연령의 입맛의 변화에 

의한 결과인 경우 향후 식생활 문제는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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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4조에는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의 식생활 관련 문제를 조

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대상 영양상담 시 식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식생

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영양상담이 필요하고 초등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영양상담을 계획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의 현재 영양ㆍ식생활상태를 평가하여 문제를 정확하

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DST를 이용하여 초등학생의 식행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의 식생활과 성장 문제

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학생이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 학생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진단프

로그램이 없고, 매년 실시하는 국가 수준의 학생건강

검사 항목 중 영양섭취ㆍ식습관 영역 및 지표로는 주

1회 이상 라면 섭취율, 주 1회 이상 음료수 섭취율,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육류 먹지 않는 비

율, 우유ㆍ유제품 매일 섭취율, 과일 매일 섭취율, 채

소 매일 섭취율, 아침식사 결식률, 다이어트 약물 경

험률만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등학생 식행

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올바른 식

습관이 형성되는 초등학생의 식행동을 진단할 수 있

는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초등학생의 식습

관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취침시간, 평균 수면시간, 
식사 소요시간, 하루 식사횟수, 아침식사, 곡류ㆍ단백

질ㆍ김치ㆍ채소 식품군 균형, 단 간식ㆍ패스트푸드 

섭취 부분의 정기적인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양ㆍ식생활

진단시스템에서 이루어진 식생활 검사 데이터를 분석

하여 초등학생 성장과 식생활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문제점을 파악하여 데이터 기반 맞춤

형 영양교육과 영양상담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 식생활 문제의 진단과 식생활에 기반한 건강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모니터의 필요성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1. 조사대상자는 초등학생 4,020명이며, 이 중 남학생 

50.6%, 여학생 49.4%로, 학년별로는 저학년 39.3%, 
중학년 37.1%, 고학년 23.6%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138.33 cm, 평균 체중

은 36.70 kg, 평균 BMI는 18.73 kg/m2였으며, BMI
에 근거한 비만분류에서 체중관리가 필요한 과체

중과 비만이 각각 13.5%, 14.3%였으며, 저체중은 

6.7%로 조사되었다. 
3. 취침시간과 수면시간에 주의를 요하는 아동이 각

각 37.0%, 9.5%였으며,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식사

하는 아동이 14.2%로 나타났다. 
4. 식사의 규칙성에서도 하루에 2회 이하로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2.5%였으며, 아침식사를 

거의 먹지 않거나 일주일에 4회 이하로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로 나타났다. 
5. 식품군 균형에서 ‘곡류’, ‘단백질’을 하루에 2회 이

하로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5.0%, 64.4%였으며, 
‘김치’와 ‘채소’를 하루에 2회 이하로 먹는다고 응

답한 비율이 72.3%, 74.5%로 나타났다. ‘단 간식’
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5∼6회 섭취하는 비율이 

28.8%로 조사되어, 김치와 채소는 편식하는 반면, 단 

간식은 자주 섭취하는 식생활문제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식생활과 성장의 문

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출된 초등학생의 영

양ㆍ식생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학교영

양상담 매뉴얼과 개별 맞춤형 영양상담 프로그램 개

발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초등학생의 식습관

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과 모

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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